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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2014),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2014), 세월호 사고(2014), 사당종합체육관 공

사장 붕괴사고(2015년)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

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도 안

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시공사, 공사

감독, 건설관리기술자 등에게만 의존하고 있어 건설사업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자와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설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부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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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토교통부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서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위작업별 재해의 발생빈도수와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O 공사의 건설재해자료(471건)를 24개 단위작업으

로 분류하고, 각 단위작업별 재해발생 빈도수 및 심각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단위작업별 안전관리 수준을 3개 그룹(특별관리, 중점관리, 상시

관리)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건설공사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하는데 있어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하여 

재해발생률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단위작업, 재해, 빈도수, 심각성

ABSTRACT

Recentl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amended the law to Design for Safety in working design stage of construction 
work. There should be informed the disaster likelihood and severity of unit-works to decide risk of unit-works in Design for Safety. 
Therefore, the construction disaster data of OO corporation were classified as 24 unit-works and the disaster likelihood and severity of unit 
work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safety management level of unit-works which based on analysis data was suggested 3 groups; special 
management and emphasis management, regular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to perform Design 
for Safety in construction. And this information will be able to reduce the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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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진흥법을 개정(2016.05.19. 시행)하였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건설공사의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

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설계자들은 시공단계의 근

로자보다 최종 사용자의 안전을 위주로 설계하는 경향이 있으며, 

건축시공 및 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설계

사는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등 각 분야별 고급기술자의 

보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자가 세부 단위작업별 위험공

종이나 작업내용을 숙지하여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는 단위작업별 재해의 발생빈도

수(Likelihood) 및 심각성(Severity) 데이터를 기초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를 세부 단위작

업별로 분류하고, 재해의 빈도수 및 심각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단위작업별 재해관리 수준을 제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산업단지조성, 도로 

등 다양한 분야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 공공

기관인 OO공사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정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OO공사의 2011년부터 5년간의 재해현황 자료

를 대상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

애 또는 사망을 포함하며, 산업재해 처리를 한 재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의 방법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를 파악하고, 단위작업별 재해발생 빈도수 및 심각성을 모

두 고려하기 위해 단위작업별 재해가 현장에 미치는 정도를 1인

당 1개월 작업량(man/month, 이하 man/month) 형태로 분석하

여 단위작업별 재해관리 수준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문헌고찰을 통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의 개념 및 프

로세스를 파악한다.

(2)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OO

공사 재해의 현황을 단위작업별로 분류한다.

(3)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요양일수에 의한 재해의 등급을 6개 등급으로 구분

한다. 

(4) 재해의 빈도수 및 등급별로 건설현장에 주로 발생하는 단

위작업을 분석한다.

(5) 재해의 발생빈도수 및 심각성 정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건

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단위작업별 관리수

준을 제안한다. 즉, 설계단계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를 통

하여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

하거나 저감해야 하는 단위작업을 제안한다.

2.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2.1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개념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이하 DFS)에 대한 정

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홍성호(2003)의 연

구에 의하면,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대안 창출 과정에서 안

전시공성을 유해·위험 평가를 통해 반영하여, 시공단계 작업자

가 본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재해발생의 확률이 허용할만한 수

준)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이러한 학술적인 정의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달리 표현하면, 

설계의 안전성 검토란 기획·설계 단계에서 분야·공종별로 시공 

안전성에 유해한 위험요소들을 도출하고, 설계단계에서 제거가 

곤란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시공단계의 안전관리 방안에 위험

요소를 제거·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는 설계

의 안전성 검토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하지

만 국토교통부에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

르면, 설계 안전성 검토는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

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2.2 DFS 프로세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DFS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고, 주체

별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발주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해야 하고, 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공단계의 안전성

을 검토해야 한다. 설계자는 DFS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발주자

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설

계도서를 확정한다. 설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프로젝트 공사감독과 시공자에게 인계

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프로

젝트의 공사감독과 시공자는 DFS 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해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DFS 업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재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측면에

서 검토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의 유형 

및 사례, 단위작업별 위해요인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한 기초정보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317 –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건설공사의단위작업 분석: OO공사의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그림 1.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전체 흐름도

2.3 DFS 관련 선행연구 고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나 재해 현황분석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

구들이 수행되었으나, DFS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홍

성호(2003)는 DFS 개념을 활용하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건

설프로젝트의 유해한 특성을 발굴하여 교류 및 이해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안전관리정보 모형을 개발하였다. 한병수(2007)

는 DFS 개념을 활용하여 설계(안)에 존재하는 안전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 안전 위험성 평가 체크리

스트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계자들은 현장의 시공이

나 안전 분야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위해요인

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2014)을 통해 교량, 터널, 하천, 건축 분야의 건설공사 위험요소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는 건설안전에 치명적

인 위험요소의 유형과 수준을 설계과정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계단계에서 위해요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나 시공자, 관리감독자에게 위

해요인에 대한 정보 및 저감대책을 인계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과

정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교량, 터널, 하천과 같

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체크리스트의 세부내

용이 보완되었으나, 건축공사의 체크리스트의 세부내용이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설계단계에 

DFS를 적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을 단위작업별로 파악하여 DFS 보고서 작성 시 활

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건설공사의 위험 단위작업 도출을 위한 분석방법

3.1 OO공사의 재해 개요

OO공사는 주택, 단지, 도로, 조경, 환경, 학교, 특수시설 등 다

양한 분야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해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OO공사에서 2011년부터 5년간 발생한 건설공사의 재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재해 자료를 사업부문별과 공사종류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부문별 재해는 주택이 246건, 단지가 

114건으로 전체 재해의 약 74.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

종류별 재해는 건축공사 293건, 토목공사 83건으로 전체 재해의 

약 89.9%를 차지하고 있다. OO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건설공사

가 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주로 단지조성이나 아파트 건설

단계에서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OO공

사에서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부문이나 대공종별 재해 정

보만으로는 재해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

어 단위작업별 재해발생 빈도 및 심각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사업부문별 재해의 발생빈도

그림 3. 공사종류별 재해의 발생빈도

3.2 건설공사의 단위작업별 기준설정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공사의 특성이나 작업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

설재해 자료는 대공종 또는 중공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같이 세부 단위작업이 

거푸집, 철근, 콘크리트 등 다수의 작업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대공종 또는 중공종별 재해 데이터는  근본적으로 재해발생 원

인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재해발생 자

료는 세부 단위작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재해의 발생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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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및 심각성도 세부 단위작업별로 파악되어야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현황을 파악

하고, 재해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단위작업을 

대공종이나 중공종, 세부공종에 관계없이 작업의 내용이나 성격

에 따라 24개의 단위작업을 정의하였다. 다만, OO공사의 재해

현황 자료에서 재해발생 원인 및 주요내용에서 단위작업을 파악

하기 힘든 경우에는 작업내용 규명불가로 분류하였다.

3.3 건설공사 재해의 등급 설정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

로 인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경미하거나 중대재해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재해는 공사를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대재해는 대체

인력 수급, 공기지연, 시공품질 등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중대

재해의 정의를 살펴보면,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

생한 경우,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한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

서 발생하는 재해의 심각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재해자의 요양일수를 기준으로 재해의 등급을 분류하였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1등급으로 설정하였

고, 요양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에는 요양일수에 따라 2등

급에서 5등급으로 설정하였으며, 경미한 부상을 당해 요양일수

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6등급과 7등급으로 설정하였다.

등급 재해의 규모

1등급 · 사망

2등급 · 요양일수 180일 이상

3등급 · 요양일수 90일 이상 ∼ 180일 미만

4등급 · 요양일수 60일 이상 ∼ 90일 미만

5등급 · 요양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6등급 · 요양일수 7일 이상 ∼ 30일 미만

7등급 · 요양일수 7일 미만

표 2. 요양일수에 따른 재해의 등급

작업 구분 세부 작업내용

가설휀스 ㆍ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등과 관련된 작업

갱폼 ㆍ갱폼 인양 및 해체 등과 관련된 작업

거푸집 ㆍ골조공사의 형틀 조립 및 해체, 동바리 설치 등과 관련된 작업

건축마감 ㆍ견출, 내장, 미장, 방수, 석공사, 유리, 잡철, 장판, 창호 공사 등 건축 마감공사와 관련된 작업

경계석 ㆍ보도블럭, 경계석 등의 설치나 해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부주의 ㆍ작업과 관련이 없거나 단순 넘어짐이나 미끄러짐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기계ㆍ설비 ㆍ도시가스 입상배관, 횡주관, 자재준비, 덕트, 기구설치 등과 관련된 작업

보양 ㆍ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후, 갈탄난로 온도유지, 외부 보양천막 설치 등과 관련된 작업

비계 ㆍ가시설이나 기타 작업을 위해 비계의 조립 및 해체 등과 관련된 작업

석면 ㆍ석면이나 슬라이트 등의 해체 작업

안전시설물 ㆍ안전난간대, 낙하물 방지망,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 및 근로자의 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작업

용접 ㆍ파일, 교량, 각종 시설물이나 마감재 등의 용접과 관련된 작업

자재하역 ㆍ건설공사의 각종 자재 등의 하역과 관련된 작업

작업내용 규명 불가 ㆍ재해자의 작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기ㆍ통신 ㆍ판넬작업, 분전반간 간선인입, 청소, 기타 전선작업 등과 관련된 작업

조경ㆍ토목 ㆍ잔디, 수목식재, 석축쌓기 등과 과련된 작업

중장비 ㆍ백호, 브레카, 덤프트럭, 착암기,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철거 ㆍ세륜장, 가교 철거, 송전선로 이설 등 철거와 관련된 작업

철골 ㆍ철골재의 거더나 빔의 설치와 관련된 작업

철근 ㆍ골조공사의 철근 가공, 인양, 배근, 운반 등과 작업과 관련된 작업

콘크리트 ㆍ골조공사의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작업

타워크레인 ㆍ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와 관련된 작업

터파기 ㆍ터파기 및 되메우기, 다짐공사, 발파작업, 토류판 설치 등과 관련된 작업

토목관로 ㆍ오수관 관로배설, 하수관로, 관로부설, 맨홀작업 등과 관련된 작업

표 1. OO공사 건설공사의 단위작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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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사의 단위작업별 안전관리 수준

4.1 단위작업별·재해유형별 안전사고 빈도분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단위작업별 성격에 따라 다양

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재해발생 빈도 역시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설계단계에서 DFS 보고서 작성 시, 어떠한 공

종 또는 단위작업이 재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며, 위해요인

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에서 단위작업별·재해유형별 사

고발생 빈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단위작업별 재해발생 빈도와 유형을 표 3과 같이 

분석하였다. 건설현장의 단위작업별 재해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거푸집과 관련이 있는 작업은 119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전체 재

해의 약 25.3% 정도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근로자 부주의와 관련된 사고는 67건으로 전체 재해의 

약 14.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마감과 관련이 

있는 작업은 38건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축마

감은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해발생 빈도가 다소 높

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철근이나 콘크리트, 중장비와 

관련이 있는 작업들도 전체 재해발생 빈도의 약 5% 이상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위작업별 재해의 빈도수를 고

려했을 때 거푸집, 근로자 부주의, 철근, 콘크리트, 중장비 등과 

관련된 작업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건설현장의 재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추락으로 인한 재해는 

168건이 발생하여 전체 재해의 약 35.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전도로 인한 재해는 99

건으로 약 21% 정도, 협착으로 인한 재해는 66건으로 약 14% 

정도, 낙하/비래로 인한 재해는 51건으로 약 10.8% 정도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이 많이 발생하는 단위작업은 

거푸집(46.2%), 근로자 부주의(34.3%), 건축마감(34.2%), 콘크

리트(38.5%), 비계(42.9%), 안전시설물(73.3%), 갱폼(85.7%)으

로 이들 작업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

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전도에 의한 재해는 근로자 부주의

(단위 : 건, %)

작업 구분
소 계 재해의 유형별

건수 비율 감전 기타 낙하/비래 붕괴 전도 추락 충돌 협착

거푸집 119 25.3 0.0 5.9 18.5 0.8 18.5 46.2 3.4 6.7 

근로자 부주의 67 14.2 0.0 7.5 0.0 0.0 46.3 34.3 6.0 6.0 

건축마감 38 8.1 0.0 7.9 18.4 0.0 34.2 34.2 2.6 2.6 

철근 32 6.8 0.0 6.3 0.0 0.0 28.1 18.8 12.5 34.4 

콘크리트 26 5.5 0.0 7.7 7.7 3.8 11.5 38.5 11.5 19.2 

중장비 26 5.5 0.0 7.7 11.5 0.0 3.8 7.7 11.5 57.7 

작업내용규명불가 21 4.5 0.0 38.1 4.8 0.0 14.3 4.8 14.3 23.8 

비계 21 4.5 0.0 9.5 19.0 0.0 19.0 42.9 4.8 4.8 

안전시설물 15 3.2 0.0 0.0 6.7 0.0 6.7 73.3 6.7 6.7 

전기ㆍ통신 13 2.8 23.1 30.8 7.7 0.0 7.7 23.1 0.0 7.7 

기계ㆍ설비 11 2.3 0.0 18.2 18.2 0.0 9.1 36.4 0.0 18.2 

토목 관로 10 2.1 0.0 10.0 10.0 20.0 10.0 40.0 10.0 0.0 

석면 9 1.9 0.0 0.0 0.0 0.0 0.0 100.0 0.0 0.0 

터파기 9 1.9 0.0 0.0 22.2 33.3 22.2 11.1 11.1 0.0 

보양 8 1.7 0.0 75.0 0.0 0.0 0.0 12.5 0.0 12.5 

갱폼 7 1.5 0.0 0.0 0.0 0.0 0.0 85.7 0.0 14.3 

용접 7 1.5 0.0 28.6 28.6 0.0 28.6 14.3 0.0 0.0 

조경ㆍ토목 6 1.3 0.0 0.0 0.0 0.0 33.3 16.7 0.0 50.0 

타워크레인 6 1.3 0.0 0.0 16.7 0.0 0.0 33.3 0.0 50.0 

자재하역 5 1.1 0.0 0.0 20.0 0.0 20.0 40.0 20.0 0.0 

철거 5 1.1 0.0 20.0 0.0 0.0 20.0 40.0 0.0 20.0 

가설휀스 4 0.8 0.0 25.0 0.0 0.0 0.0 25.0 0.0 50.0 

경계석 3 0.6 0.0 33.3 33.3 0.0 33.3 0.0 0.0 0.0 

철골 3 0.6 0.0 0.0 0.0 0.0 0.0 33.3 33.3 33.3 

소 계
건수 471 - 3 49 51 7 99 168 28 66

비율 - 100 0.6 10.4 10.8 1.5 21.0 35.7 5.9 14.0

* 총재해 471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표 3. 단위작업별 재해발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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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건축마감(34.2%), 조경·토목(33.3%) 등에서 많이 발생

하고 있어 이들 작업 수행 시 전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협착으로 인한 재해는 철근(34.4%), 중장비

(57.7%)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작업을 수행할 때 협

착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 분석

한 단위작업별 재해발생 빈도수나 재해의 유형별 빈도수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재해

의 심각성 파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단위작업별 재해의 심각성 분석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함에 있어 재해발생 빈도

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재해의 빈도를 저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심각한 재해가 발생하는 단위작업

을 분석하였다. 재해의 심각성 분석은 단위작업별로 발생한 재

해들의 실제 요양일수로 산정하였다. 1등급 재해의 요양일수는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의거하여 7,500일을 적용하였고, 2등급

부터 7등급 재해는 실제 요양일수를 적용하였다. 재해의 등급은 

표 2에서 정의한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단위작업별, 재해의 등급

별 요양일수 현황은 표 4와 같다.

재해의 심각성이 높은 단위작업은 보양, 거푸집, 건축마감,  

갱폼, 콘크리트, 안전시설물, 근로자부주의, 타워크레인 등의 순

으로 분석되었다. 재해의 심각성이 높은 단위작업들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인적피해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이들 작업들은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4.3 빈도수 및 심각성을 고려한 단위작업별 관리수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위해요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위작업별 재해발생 빈도 및 심각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단위작업별 재해의 발생 빈도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표 5와 같이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재해의 심각성은 요양일수

No. 작업 구분
소계 재해의 등급별 요양일수

건수 일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1 거푸집 119 37,970 37,500 210 118 73 47 22 0 

2 근로자 부주의 67 22,983  22,500 231 115 71 46 20 0 

3 건축마감 38 37,914  37,500 180 99 68 50 17 0

4 철근 32 7,983  7,500 210 124 78 52 19 0 

5 콘크리트 26 23,067  22,500 307 119 70 45 20 6 

5 중장비 26 22,801  22,500 0　 163 76 43 18 1 

7 작업내용규명불가 21 8,167  7,500 415 104 77 50 21 0

7 비계 21 542  0　 275 136 60 49 22 0 

9 안전시설물 15 22,987  22,500 231 103 84 48 21 0

10 전기ㆍ통신 13 22,703  22,500 0 132 0 48 23 0 

11 기계ㆍ설비 11 7,660  7,500 0 117 0 41 0 2 

12 토목 관로 10 7,718  7,500 0 90 78 50 0 0 

13 석면 9 392  0　 198 143 0 51 0 0

13 터파기 9 15,263  15,000 0 133 74 56 0 0 

15 보양 8 45,000  45,000 0 0 0 0 0 0

16 갱폼 7 37,700  37,500 0 150 0　 50 0 0

16 용접 7 7,838  7,500 226 0 70 42 0 0

18 조경ㆍ토목 6 7,660  7,500 0 0　 76 56 28 0

18 타워크레인 6 22,935  22,500 224 125 86 0 0 0

20 자재하역 5 161  0　 0 0　 84 49 28 0 

20 철거 5 7,667  7,500 0 111 0 42 14 0

21 가설휀스 4 115  0 0 90 0 0 25 0

22 경계석 3 95  0 0 0　 85 0　 10 0

22 철골 3 233  0 0 93 84 56 0　 0

소 계 471 367,554 360,000 2,707 2,265 1,294 971 308 9 

*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사망자의 노동 손실일수는 7,500일로 계산함

표 4. 단위작업별ㆍ재해의 등급별 요양일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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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0일 이상인 1등급, 2등급, 3등급 재해를 man/month 형태로 

계산하였다. 

종합평가 결과, 단위작업별 관리수준은 특별관리, 중점관리, 

상시관리로 구분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관리 : 빈도수 10% 이상이거나 1,000 man/month이

상인 단위작업

(2) 중점관리 : 빈도수 5∼10% 미만이거나 500∼1,000 man/month 

미만인 단위작업

(3) 상시관리 : 빈도수 5% 미만이거나 500 man/month 미만

인 단위작업

건설현장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단위작업들은 보양, 거푸집, 

갱폼, 근로자 부주의로 분석되었다. 거푸집과 근로자부주의로 인

한 재해는 재해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보양이나 갱폼과 관

련된 작업들은 재해발생 빈도는 낮지만, 심각성이 높아 사고 발

생 시 인적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 건축마감과 관련이 있는 작

업들은 man/month 값이 1,000이상으로 특별관리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건축마감은 공사의 특성상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점관리 단위작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밖에 건설현장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한 단위작업들은 콘크리트, 타워크레인, 안전시

설물, 중장비, 전기·통신, 터파기, 철근 작업 등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작업들은 상시관리로 분류하였다. 

No. 작업 구분
1∼3등급 재해의 등급별 요양일수

건수 비율 M/M 1등급 2등급 3등급 소계

[특별관리 단위작업]

1 보양 6 3.7% 1500.0 45,000 0 0 45,000 

2 거푸집 38 23.5% 1260.9  37,500 210 118 37,828  

3 갱폼 6 3.7% 1255.0  37,500 0 150 37,650  

4 근로자 부주의 25 15.4% 761.5  22,500 231 115 22,846  

[중점관리 단위작업]

5 건축마감* 14 8.6% 1259.3  37,500 180 99 37,779  

6 콘크리트 7 4.3% 764.2  22,500 307 119 22,926  

7 타워크레인 7 4.3% 761.6  22,500 224 125 22,849  

8 안전시설물 5 3.1% 761.1  22,500 231 103 22,834  

9 중장비 5 3.1% 755.4  22,500 0 163 22,663  

10 전기ㆍ통신 7 4.3% 754.4  22,500 0 132 22,632  

11 터파기 4 2.5% 504.4  15,000 0 133 15,133  

12 철근 9 5.6% 261.1  7,500 210 124 7,834  

[상시관리 단위작업]

13 작업내용규명불가 6 3.7% 267.3  7,500 415 104 8,019  

14 용접 2 1.2% 257.5  7,500 226 0　 7,726  

15 기계ㆍ설비 2 1.2% 253.9  7,500 0 117 7,617  

16 철거 3 1.9% 253.7  7,500 0 111 7,611  

17 토목 관로 4 2.5% 253.0  7,500 0 90 7,590  

18 조경ㆍ토목 1 0.6% 250.0  7,500 0 0　 7,500  

19 비계 4 2.5% 13.7  0 275 136 411  

20 석면 5 3.1% 11.4  0 198 143 341  

21 철골 1 0.6% 3.1  0 0 93 93  

22 가설휀스 0 0.0% 3.0  0 0 90 90  

23 자재하역 1 0.6% 0.0  0 0 0 0 

24 경계석 0 0.0% 0.0  0 0 0 0 

소 계 162 100% 12,166 360,000 2,707 2,265 364,972 

* 건축마감은 공사의 특성상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점관리 단위작업으로 분류함

표 5. 재해발생 단위작업별 관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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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

하고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은 건설현장의 시공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단계에 시공단계의 안전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와 관련하여 DFS의 개념 및 프로세스를 정립하였고, OO공

사의 재해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24개의 단위작업별로 분석하였

다. 재해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위

해 재해발생 빈도뿐만 아니라 요양일수에 따른 심각성 정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단위작업별 관리수준을 특별관리, 중점관리, 상

시관리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특별관리 단위작업으로 분류된 4개의 단위작업들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시,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실

시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설계를 실시하거나, 대안설

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위험성을 시공단계로 이관하여 위험을 회

피 또는 저감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중점관리 단위

작업으로 제안한 8개 단위작업들과 상시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12개의 단위작업들은 특별관리 대상 작업보다 중대재해가 발생

할 가능성은 낮지만, 시공과정에서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결과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안전성 검

토에 활용할 수 있고,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발생률과 심각한 재해를 저감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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